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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대웅, 인공뼈 시장선점 “각축”
한미약품, 폴리본․본시멘트 9월 독점판매 … 제약기업 2위 싸움

제약업계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인공뼈 사업에서도 대결을 벌인다.

한미약품은 계열사 한미메디케어가 인공뼈 생산기업 경원메디칼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경원메디칼이 개발

한 인공뼈 <폴리본>과 관절․뼈 고정 소재인 <본 시멘트>를 9월부터 국내 독점 판매한다고 8월22일 발표했

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영업 강자로 꼽히는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1500억원에 이르는 인공뼈 시장에서도 각축

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제약기업과 유한양행의 업계 2위 싸움은 2008년 제약업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폴리본은 뼈 재생효과가 우수한 생체친화성 인공뼈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아 한미 양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인공뼈 생산기업 바이오알파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바이오알파는 2006년 서울대 의대 및 공대와 공동으로 세계 첫 세라믹 소재 인공뼈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

다.

바이오알파는 2007년 인공뼈 강도에 문제가 드러나 자진 회수에 나서면서 판매부진을 겪기도 했으나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재개되면서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 영업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대웅과 한미가 인공뼈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

이게 됨에 따라 국산 인공뼈가 더욱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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